
남미, 자원․에너지 공동 개발
UNASUR, 천연자원 통합개발 합의 … 세계시장 질서 구축

남미대륙 12개국으로 이루어진 남미국가연합(UNASUR)이 자원·에너지 공동개발에 나선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남미국가연합은 5월27일(현지시간) 베네주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천연자원과 통합

개발 컨퍼런스>를 개최해 자원과 에너지 공동개발 전략을 마련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5월30일까지 계속되는 컨퍼런스에는 12개 회원국과 멕시코에서 정부대표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주엘라 대통령은 “남미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와 물, 생물종 다양성을 보유

하고 있다”며 “남미지역의 자원·에너지 공동개발은 세계의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 구축을 위한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미국가연합은 3월에는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회담을 열어 남미대륙 관광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네트워

크 구축에 합의했다.

또 2012년 11월 말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170억달러(약 19조원) 상당의 31개 투자 프로

젝트를 승인했다. 승인된 프로젝트들은 남미대륙 12개국을 도로와 철도, 해상수송로 등을 통해 하나로 연결하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미국가연합은 2008년 5월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남미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창설됐다.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파라과이, 수리남, 우루과

이, 베네주엘라 등이며 베네주엘라 출신의 알리 로드리게스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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